
지난 1년간 한글과컴퓨터는
모바일·클라우드·e북 시장에서 

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면서 
주가가 3배 이상 오르는 등 
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

떨쳐냈다. 

한글과컴퓨터가 확 달라졌다. 지난 1년 동안의 극적인 변화다.

2011년 연말 실적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21%, 영업이익은

80%, 순이익(법인세 차감 전)은 235%가 늘었다. ‘아래아 한글’

로 불리는 ‘한글’ 워드 프로세서를 비롯한 한컴오피스의 성능이 강

화되면서 국내외 매출이 늘었고 무엇보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

가능한 ‘씽크프리 모바일’과 ‘씽크프리 클라우드’가 시장에서 좋

은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. 질적으로도 변화됐다. 주인이 수차

례 바뀌며 배임·횡령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달고 살던 과거도 안녕

이다. 2010년 말 안정적인 대주주(소프트포럼)를 맞은 이후 개발

능력과 영업 능력이 살아났다. 실적에 부응하듯 지난해 2월 말

4740원이던 주가는 올해 2월 말 1만5550원으로 3배 이상 뛰었

다.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2010년 12월 취임 이후 이런 극

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.

지난 1년 동안 굉장한 변화가 있었군요.

한글과컴퓨터 20년 역사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이 아닐까 싶습

니다. 전임 경영진에 대한 얘기라 조심스럽습니다만, 과거에는 제

품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보다 회사 외부의 투자 활동에 주력했던

것 같습니다. 지금은 외부보다 회사 내부의 핵심 역량을 확장하는

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한컴오피스를 바탕으로 ▷모바일 오피스

▷클라우드 오피스 ▷디지털 콘텐츠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

다. 이런 전략의 장점은 최소의 자원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

수 있다는 점입니다.

어떻게 그렇습니까.

그간 성장 전략을 안에서 찾지 못하고 밖에서 찾다 보니 내부에서

개발하다가 중단된 프로젝트나 개발은 했는데 상용화하지 못한

제품들이 있더군요. 이를 찾아내 개발을 완료하거나 상용화하도

록 했습니다. 보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는 짧게는 1~3년, 길

게는 3~5년이 걸립니다. 그런데 이미 개발이 진행된 것을 활용하

면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.

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어떤 겁니까.

기존의 PC용 오피스 제품을 모바일용으로 만든 ‘씽크프리 모바

일’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용한 ‘씽크프리 클라우드’입니다. 이

게 2011년에 성과가 좋았던 이유입니다. 우리가 지향하는 ‘메타

OS’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. OS(Operation System)

를 넘나드는 오피스(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종합 세트, MS오피스

가 대표적)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.

메타 OS는 어떤 겁니까.

예를 들어 MS오피스는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윈도(Window)

시스템에서만 돌아갑니다. 그런데 씽크프리는 윈도·안드로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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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구글)·iOS(애플)의 모든 OS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현재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씽크프리 모바일을 이용하면 MS

오피스 제품을 읽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. 나아가 클라우드 시스템

까지 확장하면 어떤 OS, 어떤 환경에서도 오피스 제품을 쓸 수 있

도록 하는 개념입니다.

그런데 ‘한글(한글과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)’은 같은 회사의

씽크프리에서 편집은 안 됩니까.

안드로이드는 자바(Java) 베이스, 한글워드는 C++ 베이스입니다.

이를 호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, 올해 안에 메타 OS를 완

성하면 한컴오피스를 안드로이드와 iOS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겁

니다.

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메타 OS에 소극적이겠군요.

타사 제품을 쓰는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셈인데, 적

극적일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OS를 만들지 않으니 굳이

OS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. 이게 우리의 장점입니다.

한글과컴퓨터의 국내 ‘오피스’ 점유율 20%가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데,

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.

제로(0)입니다. 자국 오피스 회사가 아예 없습니다. 일부 있더라도

오픈 소스 개념이지 상용화된 제품은 아닙니다. 또 워드 프로세서,

수식 편집기 등 일부 기능만 있습니다. 일본 회사는 ‘오피스’ 패키

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 ‘한쇼(프레젠테이션 제작 툴)’를 사 가기도

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가 오피스 시장의 세계 2위 회사

입니다. 현재 클라우드용 제품과 이북(e-book) 시장에도 진출하

고 있는데, 향후 오피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종합 소프트웨어 회

사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. 

큰 비전을 갖고 있군요.

20년 전 오라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회사였습니다. 한글과컴

퓨터도 20년 뒤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. 다행히 제가 취임

한 시기에 맞게 정보기술(IT) 환경이 모바일과 클라우드라는 큰 기

회가 온 것이 회사의 부활과 잘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. 그전

에 왔더라면 저도 고전했을 겁니다. 오피스 시장은 이미 고착화된

시장이라 뚫고 들어가기 힘든 면이 있지만 모바일과 클라우드는 아

직 기회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

기존 제품인 한컴오피스를 보니 새로운 기능이 많이 늘어났네요.

기술 자체만으로는 타사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. 또 타사

제품에서는 우리 제품이 열리지 않지만 우리 제품에선 타사 제품

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. 농협과 풀무원은 이미 한컴오피스를

기본 오피스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.

가격 경쟁력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.

타사 대비 절반 이하입니다. 문서 호환성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고

있습니다. 

오랫동안 고생한 데는 불법 복제도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

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국내 한글워드는 1200만 카피가 사용되고

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, 실제 판매 수치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

니다. 불법 복제가 없었다면 한글과컴퓨터가 과거에 매각 위기에

몰리는 일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. 

저작권 보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.

개인과 기업 시장을 나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. 개인 고객이 가격

부담 없이 정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

고 있습니다. 3만 원대의 저렴한 제품을 개인 고객들이 온라인으

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편의성도 높였지요. 이와

함께 오피스 불법 사용자에게도 보안 패치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

습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일이 옮겨 다니면서 악성코드 등에

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. 

기업 쪽은 어떻습니까.

완전히 전량 무단으로 사용한다기보다 가격을 지불하되 100대를

쓰면서 30대 분량만 내는 식의 문제가 많은 편입니다. 기업 환경

에 맞춘 다양한 판매 시스템과 교육 지원 등을 펼치며 대응하고 있

습니다.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공조해 홍보와 마케팅을 통

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적극 펴고 있습니다만, 고객들의 인식이 바

뀌는 것이 우선이기에 캠페인과 교육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

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품의 매력도

를 높이는 것입니다. ‘구매해서 쓸 만하다’는 인식을 끌어 올려야

겠지요.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2%도 되지

않는데,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5%만 키워도 매출의 단위가 달

라질 겁니다. 

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

“제품 매력도 높여 
정품 구매 유도할 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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